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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설계 캠프를 참가함으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학교에서는 같은 것만 배우다 보니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반해, 여러 학과
에서 모인 캠프에서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디어 선정에 있어 팀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
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팀 주제중 하나가 여성이었는데, 배 위에서 사용하는 기계적인 제품은 남성의 느낌을 많
이 준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사람이 사는 환경, 지식 등으로 인해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 있었고, 그로인해 판매 시장 또한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다고 느꼈다.
 짧은 시간에 만들고 복잡하지 않은 제품이었지만, 만들면서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제
품의 탄생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팀의 조장을 맡으면서, 처음 만난 학생끼리 이루어진 팀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서로간의 어색함이고, 두 번째가 다양한 의견 중에서 제
품의 방향을 잡는 것 이었다.
 회의도중 방향설정을 일찍 못 해서 회의가 장시간 동안 지속되어 방황을 했었는데, 좋은 
점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쉽사리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다음 
회의가 있으면 제품의 방향부터 설정한 후 회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번 융복합 캠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